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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continuous working 

and continuous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ognitive variables about child-rearing, using the 3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enting stress of 

the non-working mothers was higher than the stress experienced by the working mothers. The increase 

in stress was only found both groups between the second year and the third year of childbirth.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 knowledge, valu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 saw stress 

increase for the working mothers, but saw it decrease for the non-working mothers. Fin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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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value surrounding parenthood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for both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the non-working mothers' stress, as experienced in the first year. 

Keywords：양육스트 스(parenting stress), 취업모(working mothers), 업모(non-working mothers), 

한국아동패 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Ⅰ. 서 론

결혼을 한 성인은 첫 자녀의 출산으로 새롭

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녀양육

의 경험이 없는 이들은 련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하여 자녀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

끼고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부담과 함께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 과정

에서 겪는 스트 스는 격한 가치 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핵가족화  가족유

형의 다양화 등의 사회 상으로 더욱 가증

되고 있다. 한 이러한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과 스트 스는 출산 사회를 이끄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

하는 양육스트 스는 부모자신의 상황이나 자

녀양육 과정이 기 와 부합되지 않을 때, 이와 

련된 경험이 스트 스로 평가되어 부모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소이다(Abidin, 1990, 1992). 

이러한 양육스트 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  안

녕 뿐만 아니라 자녀에 한 태도나 양육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Ahn, 2000; Lim, Choi, 

& Lee, 2012; Min & Moon, 2013), 결국 자녀의 

발달  결함과 부모자녀 계의 질 손상의 결과

를 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양육스트 스가 자녀양육을 결정

하는 요한 요인으로 두되면서 양육스트

스의 수 과 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Choi, Yeon, Kwon, & Hong, 2013; 

Crinic & Booth, 1991; Eom, 2011; Kim, Moon, 

Kim, & Ahn, 2013; Kwon, 2011; M. Lee, 2013; 

Moon, 2004; Muslow, Caldera, Pusley, & 

Reifman, 2002; Ok & Chun, 2012; Sohn, 2012; 

Suh & Kim, 2012).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

는 요인은 다변인모델(multivariate model)에 따

라 어머니의 개인  특성, 자녀의 특성, 가족 특

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져 왔는데(Crinic 

& Acevedo, 1995; Crinic & Low, 2002), 그  

어머니의 개인  특성이 가장 향력 있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 계 연구 분야에서는 부모역

할이나 자녀양육 행동의 근원을 규명하기 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

고와 같은 인지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oodnow, 1988; Miller, 

1988).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에 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녀에 해 어떤 기

와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양육의 

인지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심이 집

되고 있다(Ahn, 2000; Choe, 2002; Choe & 

Chung, 2000; Kim, 2009; Kim, 2011, 2013; Kim 

& Song, 2007; Lee & Park, 2012).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양육스트 스 련 요인으로서 어머

니의 개인  특성  자녀양육과 련된 인지  

요인을 다루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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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양육스트 스와 련되는 어머니의 양

육 련 인지  요소로서 양육지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육지식이란 아동의 반 인 발달에 

한 지식과 정보(Yoon & Cho, 2004)로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것인지에 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양육지식은 어머니

로 하여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녀에 한 기 를 형성하게 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  기 인 발달시간표를 구성

하게 한다(MacPhee, 1984). 올바른 양육지식은 

어머니로 하여  자녀에게 한 양육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며 발달에 한 환경자극을 제

공함으로써 효과 인 상호작용에 기 하여 자

녀의 발달을 진  하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in & Moon, 2013). 

따라서 어머니는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

스트 스를 낮게 지각하며 보다 효과 인 자녀

양육을 수행한다고 한다(Choi et al., 2013; Kim 

& Song, 2007; Miller, 1988; Min & Moon, 

2013)고 볼 수 있다. 반면, 양육과 련된 지식

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

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당황하게 되고 

히 처할 수 없게 되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도 스트 스를 갖게 할 수 있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이와 달리 어머니의 양

육지식이 양육스트 스와 상 이 없다는 보고

(Kim et al., 2013; Kwon, 2011; Yang & Kim, 

2012)도 있으므로 이와 련된 연구가 계속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양육에 

한 생각 는 자녀에 해 가지고 있는 가치

나 기  등은 어머니가 기꺼이 부모역할을 선택

하여 수행하는 이유나 동기를 반 하는 개인의 

믿음으로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는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다(Choi et al., 2013; Reece & 

Harkless, 1998). 먼 , 자녀가치는 자녀를 출산

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자 하

는 동기 는 부모됨의 태도로 자녀에 해 어

떠한 가치를 갖는가는 부모역할에 한 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결정  요인이 된다. 자녀가

치는 정서  가치와 도구  가치로 구분되는데

(Lee, 2003), 자녀에 해 정서  가치를 부여하

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자녀 을 갖고 있는 

것이며, 도구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의 경제  도움을 바라는 등의 자

녀 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Lim et al., 2012). 

부모가 자녀에 해 어느 정도의 정서  가치 

혹은 도구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부모역

할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나 스트 스 정

도에 향을  수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한 생각이나 

가치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 스와 계가 있는지 조사한 연구(Choi 

et al., 2013; Kwon, 2011; Lim et al., 2012; Ok 

& Chun, 2012; Sohn, 2012)는 반 으로 자녀

에 한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를 덜 느

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 어떠

한 자녀가치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에 해서는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에 한 정서  가치와 도구  가치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부  계를 보여 자

녀에게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양육스트 스

를 덜 느낀다는 주장(Lim et al., 2012)이 있는 

반면, 자녀에 한 도구  가치만이 아기 자

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측

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Sohn, 2012). 취업모

와 업모를 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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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 의하면 취업모는 자녀에게 정서  가

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업모는 자녀에 해 

도구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 스

를 게 느낀다고 하 다. 

자녀양육과 련된  다른 인지  변인에는 

부모의 자녀에 한 기 가 있다. 기 란 과거

의 경험과 재의 상황에 비추어 어떤 상이나 

사건 등이 일어날 것을 견하고 기다리는 행동

의 비상태이며(Nam, 2005), 이러한 기 는 자

신의 사고와 행동, 타인의 행동에 한 지각과 

해석에 향을 미치고 계 내에서의 행동과 반

응을 이끈다(Collins, 1992). 그러므로 부모의 자

녀에 한 기 는 자녀와의 계에서 자신의 부

모역할에 한 인식이나 구체  부모역할 수행

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 

요한 요인이다(Kim, 2011, 2013; Nam, 2005). 

자녀의 발달에 한 기 를 조사한 연구(Kim, 

2011, 2013)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에 한 기 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일반 으

로 부모들은 자녀에 해 높은 기 수 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한 

기 가 클수록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인

식하며 부모역할 지능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한 체 인 

지각을 다루기 해 자녀에 한 기 로서 자녀

발달에 한 기  신 자녀의 장기 인 미래에 

한 기 를 포함하 다. 자녀에 한 미래기

는 부모자녀 계에서 부모가 갖게 되는 자녀의 

미래에 한 주 이며 미래지향 인 바람을 

의미한다(Cho, 2013). 자녀미래기 를 조사한 

Cho(2013)는 유아기 자녀에 한 어머니의 미

래기 는 높은 수 이었으며 자녀에 한 미래

기 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수 도 높다고 

보고하 다. 자녀에 한 기 가 부모역할 인식

수 과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ho, 2013; Kim, 

2011)에 기 해 볼 때,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가 자녀미래에 해 기 가 높으면 이러한 높은 

기 가 자녀행동에 한 지각과 자녀양육 상황

에 한 정서반응에도 향을 주어서 자신의 부

모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녀양육 상

황에서 양육스트 스를 덜 경험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련 인지  요인을 양육지식, 자녀가치 그리고 

자녀미래기  등의 변인을 포함하여 집 으

로 연구하고자 하 다. 이러한 변인들이 자녀가 

아기를 거치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와 어떠한 계가 있으며 이러한 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해보고자 하 다. 

양육스트 스는 어머니가 처한 여러 가지 상

황  주변 환경과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은 양육스트 스와 련된 요

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 스를 다룬 연구결

과는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취업모가 업모보

다 높은 수 의 양육스트 스를 경험한다는 연

구(Bek, 2007;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에 의하면 취업모는 자녀양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이 역할의 부담을 가지며 자녀와 상

호작용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껴서 양육스트 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

다. 한편, 업모가 취업모보다 양육스트 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Ahn, 2000; 

Eom, 2011; Kwon, 2011; Lim et al., 2012; 

Sohn, 2012; Yoon, Hwang, & Cho, 2009)는 

업모가 비교  구조 이고 반복 인 가사 일을 

하면서 육체  피곤을 느끼는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다고 생각하고 친구나 친지들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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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립되면서 스트 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모와 업모의 양

육스트 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

구도 있다(Kim & Song, 2007; Kim et al., 2013).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는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 자체이기 보다 취업모와 업모의 다른 양육

환경에 따라 양육스트 스를 낮추는데 기여하

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Kwon, 2011; Lim 

et al., 2012; Moon, 2004; Sohn, 2012)을 보여주

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수 은 달라지고 양육스트 스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스트 스와 련된 선행연구는 

부분 특정의 한 시 에서 양육스트 스 수 과 

향요인을 밝히고 있으며, 시간 경과 는 자

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양육스트 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양육스트 스 련 변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서 종단

으로 조사한 연구(Choi, 2013; Crinic & 

Booth, 1991; Muslow et al., 2002)는 소수만 보

고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자녀가 생후 1개월 

때의 양육스트 스가 생후 6개월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것(Muslow et al., 2002) 이외에는 자녀

가 만 3세 될 때까지 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지

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자녀에 한 가치와 기 , 그리고 아버지

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 스 변화와 련이 있

다고 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스트 스를 다

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SKC(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 의한 첫 자녀 출산 후 3년 

동안의 종단  자료를 기 로 하여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 수 의 변화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개인  특성  양육 련 인지  요인이 양육스

트 스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서도 조사하고자 하 다. 이와 련하여 자

녀양육의 요한 요인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연구 상을 취업모와 업모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 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의 변

화 양상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련 인지  요인

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그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일정 시

에서의 취업 상태가 아니라, 첫 자녀 출산 후 3

년 동안 연속 으로 취업 혹은 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

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것은 어머니

들의 양육스트 스 변화를 시간차원에 따라 확

인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조사 당시

의 취업상태보다는 일정 기간 취업 혹은 업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만을 제한

으로 비교하는 것이 취업여부의 효과를 

으로 보여  수 있을 것으로 기 했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첫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 스의 변화와 자녀양육

련 인지  요인와의 계 변화를 규명하여 취

업모와 업모의 양육스트 스 리  처를 

한 차별 이며 효율 인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상의 연구 목 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 변화는 어떻게 나타

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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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other Baby

Age:

Year

M(SD)

Education

n(%)

Age:

Month

M(SD)

Sex

n(%)

Continuous 

working

(n = 171) 

29.99

(3.07)

Under high school 27(16.9%)

31.42

(3.00)

Girl 87(50.9%)College 47(29.4%)

University 69(43.1%)
Boy 84(49.1%)Graduate school 17(10.6%)

Continuous 

non-working 

(n = 435)

30.17

(3.90)

Under high school 129(31.9%)

31.64

(3.89)

Girl 208(52.2%)College 110(27.2%)

University 150(37.0%)
Boy 227(47.8%)Graduate school 16( 4.0%)

Total

(n = 606)

30.12

(3.68)

Under high school 156(27.6%)

31.57

(3.66)

Girl 295(48.7%)College 157(27.8%)

University 219(38.8%)
Boy 311(51.3%)Graduate school 33( 5.9%)

<연구문제 2>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는 양육지식, 자녀가

치와 자녀미래기 에 의해 어떻

게 설명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의 PSKC에 의한 2008년부

터 2010년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

어졌다.

1.연구 상

2008년에 수집된 1차 년도 데이터를 기 으

로 첫 자녀 출산으로 응답한 어머니 984명을 

먼  선정하 다. 첫 자녀의 출산은 부모기로의 

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스트 스와 같은 

부모역할 련 변인에서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 어머니와 다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첫 자녀를 출

산한 어머니들만을 상으로 양육 련 변인을 

조사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3년간 취업

을 유지하거나 업을 유지한 어머니들을 구분

하여 선정하 다. 3년간 연속하여 취업상태로 

응답한 상을 ‘취업유지’ 집단으로, 3년간 연

속하여 미취업이나 미학업으로 응답한 상을 

‘ 업유지’ 집단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최종 으로 선정된 상은 ‘취업유지’ 

171명(28.2%), ‘ 업유지’ 435명(71.8%)으로 총 

606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상의 기본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제시한 자녀의 특

성은 본 연구 상 어머니들의 첫 번째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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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내용이다. 

2.연구도구

1)양육스트 스

양육스트 스는 Kim 등(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 스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

용하 다. 본 척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원척도에서 ‘부모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를 재는 11개(1차, 2차 년도의 

경우 10개) 문항만을 사용하 다. 응답은 Likert 

5  척도(  그 지 않다 = 1, 매우 그 다 =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 수 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 도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후 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양육스트 스 문항의 

내 합치도 계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각각 

.83, .84, .87로 나타났다. 3차 년도의 양육스트

스 척도에는 1차, 2차 년도에 아를 둔 어머

니에게 하지 않다고 보고된 ‘모임에 가면서

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라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검사 도구

는 년차별로 구성 문항수가 달라 분석에서는 5

 만 의 문항평균 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

용하 다. 

2)양육지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의 수 을 

알아보기 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cPhee, 2002) 목록 

 ‘발달원리’ 역에 해당하는 13개 문항을 이

용하 다. 각 문항별로 정답인 경우 1 , 틀리

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 을 부과하

여 합한 수를 양육지식의 총 으로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아기의 성격 는 기

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검사 도구는 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

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년차별 내

합치도 계수는 각각 .56, .59, .55로 나타났다. 

3)자녀가치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태도와 동기에 한 내

용을 묻는 것이다.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5)에서 실시한 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척도  자녀가치

와 련된 일곱 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본 척

도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이다’와 같이 자녀에 한 정서  가치를 묻는 

3개의 문항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 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을 포함하는 도구  

가치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  

척도(  그 지 않다 = 1, 매우 그 다 = 5)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갖거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년차별로 수집된 

자녀가치 검사도구의 내 합치도는 각각 .72, 

.75, .76이었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하  가치

역별 비교와 다른 척도와의 비교를 해 문항평

균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 다. 

4)자녀미래기

본 항목은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에서 수행한 자녀교육 특

성 국제 비교 연구에서 사용한 여섯 문항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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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arenting stress

Time N
Total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M SD M SD M SD

1st 543 2.65 .62 2.61 .61 2.67 .62

2nd 602 2.64 .43 2.55 .65 2.67 .64

3rd 593 2.76 .64 2.64 .59 2.80 .66

Total 2.68 .54 2.61 .53 2.71 .54

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돈을 잘 번다’, 

‘높은 사회  지 를 갖는다’ 등의 문항에 해 

자녀에게 기 하는 정도에 따라 4  척도(매우 

원한다 = 1,  개의치 않는다 = 4)로 응답하

는 방식이며, 본 연구의 다른 검사도구와 동일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척도 수를 역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차 년도 자료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코딩되어 있어 1차와 2차 

년도 자료와 달리 별도의 역코딩을 거치지 않았

으며, 본 도구의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

에 한 기 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원 도구의 

경우 각 항목별로 응답자가 원하는 정도를 해석

하는 것으로 총 을 산출하지 않으나, 본 연구

에서는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한 기

가 높다는 에서 항목별 수를 합산한 후 

문항평균 수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단하 다. 이와 련하여 본 검사 도구

의 년차별 내 합치도 계수는 각각 .67, .69, .68 

로 나타났다.

3.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평정척도 

형식으로 구성 문항수가 달라 해석의 용이함

을 하여 변인별 평균 수를 산출하여 분석

에 사용하 다. 먼  취업과 업 상태 유지여

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년차별 양육스

트 스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한 양육스트 스와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  간 상 계수를 집단별

로 나 어 산출하고 유의도를 검증하 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양육 련 변인의 양육스트

스에 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먼  

VIF 계수와 공차한계 등을 산출하여 독립변인

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 으며, 취업유지 

집단과 업유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Ⅲ. 결과분석

1.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변화 

먼 , 시간차원에 따른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평균과 표 편

차를 산출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하 다. 한 이러한 두 집단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를 집단별로 비교하고 시간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하

여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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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OVA on parenting stress by time and group

SS df MS F

Within-subjects

Time 2.83 2 1.41 8.70***

Time × Group .54 2 .27 1.66

Error 171.42 1054 .16

Between-subjects
Group 3.68 1 3.68 4.21*

Error 460.54 527 .87

*p < .05. ***p < .001. 

<Figure 1> Parenting stress by time and group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유지 

어머니(M = 2.71, SD = .54)는 취업유지 어머니

(M = 2.61, SD = .53)보다 높은 양육스트 스를 

보여주었다. 즉 첫 자녀 출산 후 계속하여 업 

상태를 유지한 어머니는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

한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 스가 높아 부모역

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서 업유지 어머니들이 취업유지 어

머니들에 비해 반 으로 높은 양육스트 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다음의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시간차원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차원에 

따른 양육스트 스 수를 사후 분석한 결과, 1

차 년도와 2차 년도의 양육스트 스 간에는 차

이가 없으나(t = .11, p = .91) 3차 년도의 양육

스트 스는 1차 년도(t = 4.37, p = .00)나 2차 

년도(t = 5.53, p = .0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자녀를 출

산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이들 자녀가 만 

2세를 지나면서 의미 있게 높아지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차원과 집단에 따

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첫 자녀 출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

는 양육스트 스 증가는 업유지 어머니와 취

업유지 어머니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2.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설명 요인

분석에 앞서 먼 , 본 연구 상인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지식, 자녀가

치, 자녀미래기  등 양육 련 변인들의 수분

포를 확인하기 하여 기  통계자료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Table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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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Time N
Total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M SD M SD M SD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1st 540 12.49 2.75 12.27 2.54 12.57 2.82

2nd 601 12.31 2.73 12.18 2.59 12.36 2.78

3rd 590 12.11 2.54 11.98 2.28 12.12 2.64

Values of 

their 

children

Emotional 

value

1st 546 4.45 .54 4.49 .54 4.44 .54

2nd 601 4.33 .58 4.30 .57 4.33 .58

3rd 594 4.30 .60 4.31 .60 4.29 .60

Instrumental 

value

1st 546 2.96 .80 2.94 .76 2.97 .82

2nd 603 2.90 .78 2.83 .75 2.92 .80

3rd 596 2.86 .76 2.75 .73 2.90 .76

Emotional value 

+ Instrumental 

value

1st 546 3.60 .58 3.61 .59 3.60 .58

2nd 601 3.51 .60 3.46 .58 3.53 .60

3rd 593 3.48 .59 3.42 .59 3.50 .59

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1st 545 3.05 .40 3.08 .36 3.04 .42

2nd 602 3.08 .39 3.14 .37 3.06 .40

3rd 596 3.07 .39 3.09 .39 3.07 .39

Table 4를 살펴보면 자녀에 한 정서  가치와 

도구  가치, 양육지식 등의 변인은 모두 연차

별로 수가 상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자녀미래기 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두 집단별

로 양육스트 스 수와 각 양육 련 인지 변인

들 간 상 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를 확인하

다. 이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부분의 시간차원에

서 자녀에 한 가치부여 수와 의미 있는 부

 상 계를 보여주었다. 즉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자녀에 해 정서 , 도구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두 집단 모두 낮은 양육스트 스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양

육지식  자녀의 미래기 와 양육스트 스 간 

상 계는 두 집단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났으

며, 시간차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한 정서  가치와 도구

 가치가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와 비교  안정 인 계가 있

는 반면, 양육에 한 지식이나 자녀의 미래기

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간 계는 시간차

원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유지 집단과 업유지 집단의 

양육스트 스에 한 련 변인의 설명력을 비

교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설명변인들의 양육스트 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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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al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and independent variables

(1) 

Parenting stress

(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3) 

Emotional value

(4) 

Instrumental value

(5) 

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Time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1 .63* .52* .07 .07 .10* -.26* -.22* -.14* -.25* -.12* -.09 .05 .05 .01

2 .60* .61* .06 .04 .13* -.24* -.28* -.14* -.18* -.19* -.12* .05 .02 .05

3 .51* .72* .04 .06 .07 -.17* -.19* -.22* -.16* -.14* -.15* .04 .06 .10

(2)

1 .01 .02 .07 .32* .42* -.05 -.11 -.11 -.20* -.05 -.05 -.09 .03 .05

2 -.07 .06 .03 .35* .45* .10 .01 -.19* -.06 -.07 -.07 -.07 -.17* -.06

3 .08 .16 .11 .21* .48* -.03 -.13 -.20* -.15 -.14 -.17* -.12* -.11* -.13*

(3)

1 -.25* -.17* -.28* .06 -.04 -.13* .51* .44* .33* .35* .23* .12* .13* .16*

2 -.28* -.36* -.37* .07 .03 -.09 .54* .53* .20* .41* .26* .09 .16* .13*

3 -.29* -.35* -.43* .03 .02 .09 .45* .53* .18* .27* .41* -.02 .00 .12

(4)

1 -.17* -.11 -.24* -.10* -.09 -.15* .51* .40* .34* .61* .57* .19* .16* .13*

2 -.15 -.26* -.30* -.01 -.06 -.13* .40* .47* .42* .64* .62* .14* .23* .14*

3 -.27* -.23* -.30* .02 .04 -.08 .34* .35* .47* .54* .62* .11* .13* .20*

(5)

1 .01 -.02 -.04 .13 .21* .24* .09 .07 .05 .34* .21* .22* .48* .44*

2 -.06 -.08 .03 .04 .12 .26* -.01 .06 .07 .23* .28* .20* .52* .54*

3 .02 -.02 .04 .02 .12 .14 .00 .07 .06 .10 .13 .13 .37* .33*

Note.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are for the continuous non-working mothers, correlations below the diagonal 

are for the continuous working mothers.

*p < .05.

한 체 설명력을 먼  확인하기 하여 동시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계수(R2) 

값을 비교하 다. 분석에서 다 공선성을 확인

하기 하여 련 계수를 산출하 으며, 그 결

과 공차한계 값은 .63～.98의 범 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VIF 계수는 1.02～

1.57로 모두 4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한 오차

항의 자기 상 인 Durbin-Watson 계수들 역시 

1.93～2.12의 범 에 해당하여 다 공선성에 문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 

먼  동시입력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취업유

지 집단은 1차 년도에 .04에서 2차 년도에는 

.12, 3차 년도에는 .17로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

녀미래기  등 양육 련 인지  요인의 양육스

트 스에 한 설명력이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업유지 집단은 년차별로 양

육스트 스에 한 련 변인의 설명력이 각각 

.11, .09, .07로 그 값이 차 어듦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 다.

이와 함께 각 시간차원별로 취업유지 집단과 

업유지 집단의 양육스트 스에 한 련 변인

의 상  설명력을 확인하기 하여 단계투입

(stepwise) 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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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stepwise regressions predicting parenting stress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Time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Step β S.E. R2 adj.R2 Step β S.E. R2 adj.R2

1

(1) Emotional value -.25 .09 .06 .06 (1) Instrumental value -.26 .04 .07 .07

(2)
Instrumental value -.20 .04

.10 .09
Emotional value -.19 .06

(3)

Instrumental value -.22 .04

.11 .10Emotional value -.19 .06

Future expectation .11 .07

2 (1) Emotional value -.37 .08 .13 .12 (1) Emotional value -.28 .05 .08 .08

3

(1) Emotional value -.42 .07 .17 .17 (1) Emotional value -.22 .05 .05 .04

(2)
Emotional value -.23 .05

.07 .06
Future expectation .14 .08

<Figure 2> Adjusted R2(input) predicting parenting 

stress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 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을 확인하 으며,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은 모두 .87～1.00의 범

에 해당하고 VIF 계수는 모두 1.00～1.02 범

에 치하여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Durbin-Watson 계수들 역시 1.99～

2.09의 범 에 해당하여 오차항간 상 에도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유지 

집단과 업유지 집단은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변인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유지 집단은 년차별로 동일하게 자녀에 

한 정서  가치만이 유일한 양육스트 스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어떤 시간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력을 갖지 못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취업유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 

해 정서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

스가 고 반 로 정서  가치를 낮게 부여할

수록 높은 양육스트 스를 보이며, 이러한 설명

력은 3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유지 집단의 어머니도 취업유지 집단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한 정서  가치

가 독립  혹은 추가 으로 양육스트 스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녀에 한 정서  가치

부여에 따라 의미 있게 결정되며, 이러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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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상 없이 유사함을 보

여주는 것이다. 

한편 업유지 집단의 경우에는 자녀에 한 

도구  가치 역시 요한 양육스트 스 설명변

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자녀를 출산한 1차 

년도에는 자녀에 한 정서  가치보다 도구  

가치가 먼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되었다. 즉 

부모기로 환한 첫 해에 업유지 어머니들은 

‘결혼을 하면 를 잇기 해 자녀가 있어야 하

거나 자녀에게 경제  도움을 받을 것’ 등의 자

녀에 한 도구  가치가 양육스트 스를 가장 

잘 설명함으로써, 정서  가치가 유일한 설명변

인으로 나타난 취업유지 어머니들과 다른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와 달리 

업모는 자녀에 한 도구  가치를 게 부여

할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음을 말하는 것으로 

첫 자녀 출산을 통한 부모기로의 환기에 어머

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 스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요인에 따라 더 많이 결정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업유지 어머니들은 첫 자녀 출산 직

후인 1차 년도와 아기를 벗어나는 3차 년도

에 정서  가치 이외에도 자녀에 한 미래기

가 유의한 추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업

유지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돈을 잘 

벌거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높은 사회  지

를 갖기를 바라는 등의 미래기 가 높은 것 

역시 양육스트 스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KICCE(2011)의 PSKC 데이터를 

활용하여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

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변화를 

알아보고,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양육지식

과 자녀가치, 자녀미래기  등은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살펴보는데 목 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의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

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변화

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3차 년도, 즉 아기가 넘어서

면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자녀가 만 2세를 지나면서 양육스트

스가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아기 

자녀보다 유아기 자녀 양육시기에 스트 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Lee, 2003; Yu & Lee, 

1998)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기는 발달특성 

상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비언어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시기이며 어머니는 부모기로 환한 

후 새로운 부모역할에 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이다(Cho et al., 2014). 그러나 이에 못지않

게 자녀가 활동성, 자율성이 증가하는 유아기로 

환함에 따라 자녀의 새로운 발달과업과 교육 

부담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다시 증가

했다고 볼 수 있었다(Yu & Lee, 1998).  다른 

이유로 연구 상 어머니들이 3차 년도에 두 번

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양육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연구 상 어머니들의 후속 출산 여부를 고

려하지 않고 표집하 으며, 분석에서도 고려하

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 스는 집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업유지 어머니가 취업

유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가 

양육스트 스와 련이 있으며, 특히 업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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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 스 수 이 높다는 보고

(Ahn, 2000; Eom, 2011; Kwon, 2011; Lim et al., 

2012; Sohn, 2012; Yoon et al., 2009)와 일 된 

것이었다. 취업모는 업모에 비해 자녀양육을 

한 사회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양육에 따른 

스트 스가 경감되고(Őstberg & Hagekull, 2000) 

양육과제에 한 부담을 덜 지각하기(Melson, 

Ladd, & Hsu, 1993)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으로 양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취업 여

부에 상 없이 양육스트 스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Kim et al., 2013). 취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리양육을 덜 이용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업유지 어머니(Kim, 

2012)는 부모역할의 부담과 디스트 스를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 어머니

들의 양육스트 스 차이는 취업 자체로 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양육부담을 여주는 다양한 사

회 , 경제  지원 가용성 혹은 이러한 부분과 

련된 인지 , 주  해석과 만족도 등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시간차원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아서 두 

집단의 양육스트 스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서도 비교  일 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을 통해 부모기

로 환한 어머니  3년간 계속 업 혹은 취

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만을 선정함으로써, 업 

혹은 취업의 효과에 따라 두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차이가 변화될 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하 다. 그러나 두 집단은 시간차원에 따

라 양육스트 스 차이가 변하지 않아서, 업유

지 어머니는 취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부모기로

의 환 첫 해부터 이미 의미 있게 높은 양육스

트 스를 보이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연속

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모가 양육

과 가사일에 념하지만 보상이 고 사회  고

립감으로 취업모보다 양육스트 스를 많이 느

낀다는 Kwon(2011), Lim 등(2012), Yoon 등

(2009)의 연구결과와 일 된 것이었다. 양육스

트 스가 부모․자녀 계의 질에 미치는 부정

 향(Lim et al., 2012; Min & Moon, 2013)

을 고려할 때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수 은 한국아동패 의 추후 수집자료에서도 

유의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양육

지식, 자녀가치, 자녀의 미래기  변인 등의 양

육 련 인지  요인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되

는지를 알아보았다. 먼  3년간 련변인 체

에 의한 양육스트 스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유지 어머니 집단에서는 설명값이 차 증

가하는 경향이, 업유지 어머니 집단에서는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첫 자녀는 

특별한 의미와 기 를 가지게 하여 양육에 향

을 미칠 수 있고(Kim, Cho, & Jung, 2007), 어

린 연령에서부터 교육에 한 경제  투자를 더 

많이 하며(Watson & Lindgen, 1973)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맥락 특성 상 자녀양육에의 부

담이 커질 수 있다(H. Lee, 2013). 따라서 첫 자

녀에 한 어머니의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

미래기  등 양육 련 인지  요인은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양육스트 스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용 가능한 것이

었다.

반면 업유지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성장

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양육 련 인지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상

 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었다. 취업유

지 어머니에 비해 양육을 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유지 어머니는 자녀를 더 잘 양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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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부담감과 핵가족의 약화된 양육지원 체

계로 인한 양육스트 스의 , 사회와의 단

로 인한 소외감(Kim & Seo, 2012) 등으로 자신

의 삶에 한 불만족도가 높아져 어머니로서의 

양육효능감과 자신의 삶의 질 하를 경험하게 

된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Kim et al., 2007). 이로써 낮은 자아존 감과 높

은 불안(Kim & Seo, 2012; Lee, 2012), 우울감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Kim, 

2012) 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 업유지 어머니의 경우 양육에 한 남편

의 조가 취업모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도 양

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Kim(2012)에 의하면 업모의 남편

은 취업모의 남편에 비해 자녀양육에 한 조 

정도가 낮고 주말에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시간 

역시 었다. 이상과 같은 업모와 취업모 간

의 양육 련 조건에서의 차이에 한 연구결과

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업유지 어머니

에서 양육스트 스에 한 어머니의 양육 련 

인지  요인의 총설명력이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  특성

(Choi et al., 2013; Kim, 2012) 는 아버지의 

양육참여(Kwon, 2011; Lim et al., 2012; Moon, 

2004; Sohn, 2012)와 같은 요인의 상 인 

향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 스에 한 련 변인

들의 상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업유지 

어머니들에서 부모기로 환한 첫 해에 자녀의 

도구  가치가 제1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

니 집단 모두 자녀의 정서  가치가 양육스트

스를 우선 으로 혹은 추가 으로 의미 있게 설

명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부부의 계를 더 견고하게 해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녀에 한 정서  가치

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 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은 양육의 부담

과 어려움을 여주며(Abidin, 1992) 양육스트

스의 심각성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Choi 

et al., 2013). 따라서 자녀에 한 정서  가치

는 어머니의 취업유지, 업유지와는 계없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한 교육 , 실

제  실행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자녀가치와 양육스트 스의 계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후속

출산 경향의 계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었

다. 어머니의 자녀에 한 정서  가치가 높을

수록 후속출산 의도나 실제 후속출산이 높다는 

연구결과(Chung & Chin, 2008; Chung, Hong, 

& Park, 2013)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에 한 정 인 정서  가치부여가 양육스트

스를 이고 후속출산을 계획하거나 실행하

는데 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아울러 

업유지 어머니들의 경우 1차 년도에 자녀에 

한 도구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

의 자녀에 한 도구  가치가 후속출산과 련

되어 있다는 Chung 등(2013)의 보고와 함께 도

구  가치 역시 양육스트 스로 인한 부모역할

의 부담을 여 후속출산에 정 인 향을 주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첫 자녀를 출산한 1차 년도의 경우, 취

업유지 어머니의 경우는 업유지 어머니와 달

리 양육스트 스 설명에서 자녀에 한 도구  

가치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모

기로의 환에 해당하는 첫 해의 양육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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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 두 집단 

간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

다. 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유지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

며 자신의 노후에 경제 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는 도구 인 가치(Lim et al., 2012)가 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상 으로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업유지 어머

니에서는 부모역할에의 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부모기로의 환 첫 해에 도구  가치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육아에 념하게 되는 업유지 어머니

들이 자녀양육의 보람보다는 부담이 크고(Ahn, 

2000; Sohn, 2012), 맞벌이가정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경제  불안으로 노후 비 경제  도구로 

자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었다. 취업모가 자녀에게 정서  가치

를 많이 부여할수록, 업모가 자녀에게 도구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 스를 게 

느낀다는 Kwon(2011)의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해 주었다. 

이와 함께 취업유지 어머니와 달리, 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1차 년도와 3차 년도

에 자녀에 한 미래기 가 의미 있는 추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유지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에 해 성공, 

좋은 가정, 명성 등 특별한 기 를 갖는 것이 

양육스트 스를 추가 으로 설명하지 못하나, 

업유지 어머니는 정서  가치 이외에도 자녀

에 한 미래기 가 추가 으로 양육스트 스

를 설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업유지 어머니는 양육 련 인지 변인

들의 양육스트 스 설명력이 취업유지 어머니

들에 비해  낮아지지만 취업유지 어머니보

다 양육에 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역할에 

한 높은 인식이 요구된다. 자녀에 한 기

는 부모역할 인식과 정  계가 있다(Choi, 

2013; Kim, 2011; Kim, 2013)는 에서 업유

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녀미래기 라는 

양육 련 인지 변인의 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미래기 를 여섯 개 문항의 평균 수로 확

인하 으나 각각의 문항은 자녀의 성공, 행복한 

가정 등 서로 다른 기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Nam(2005)의 지 처럼 자녀에 한 기

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같은 과거 경험이나 

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에서 볼 때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의 자녀미

래기 의 내용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육

스트 스에 미칠 향이 유사할 것으로 보기 어

렵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미래기  

측정문항의 내 합치도 계수가 비교  낮게 나

타나 측정 신뢰도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기  검사 도구는 총

보다는 문항별 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검사의 내 합치도 계수도 비교  낮게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미래기 를 기 의 

내용 혹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양육스트 스와의 

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측을 

해 투입된 독립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취업유지 어머니와 업유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련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

스트 스가 감소하며(Song & Kim, 2008), 정

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궁극 으로 양육

스트 스를 일 수 있다는 보고(Kim & Song, 

2007; Min & Moon, 2013)와는 상반된 것이었

다. 그러나 기 아기 이후의 양육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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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식의 습득이 어머니의 심리  안녕감 증

진을 통해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Choi 등(2013)의 보고와는 일

된 결과 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지식을 확인하

는 검사 도구에서의 차이 등과 련될 수 있으

며, 단순히 양육지식이 많고 고의 문제 보다

는 어떠한 양육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

는가가 더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함께 본 연구에서 채택한 양육지식 검사가 

양육 련 지식  아동의 ‘발달원리’에 한 내

용만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  낮

은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었다는 에서도 이러

한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양육 련 인지 변

인들에 의한 양육스트 스 설명변량의  크

기는 조사년도와 어머니 집단에 계없이 

4%~17% 수 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

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 계, 자녀의 기질이나 부정  정서

와 같은 자녀 개인변인, 혹은 맥락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과 련되어 있다(H. Lee, 2013). 그

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독립변인들은 어머니 속

성  양육 련 인지 변인들이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 체 설명변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

스트 스 련 요인을 다면 으로 고려하지 않

아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 데이터의 사례수가 비교  큰 편임

에도 불구하고 양육 련 인지 변인의 양육 스트

스 설명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은 앞서 

설명한 다른 변인들의 양육스트 스 설명력이 

여 히 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스

트 스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출산 

여부 등의 변인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에서 제한 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 혹은 업 상태를 지

속 으로 유지한 어머니들만을 상으로 연구

를 실시함으로써 부모기로의 환 후 나타나는 

양육스트 스 변화와 련 변인 간 계에서 어

머니 취업의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리  지원과 련하여 건강가

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 하

는 임신육아교실, 가정양육지원사업, 유아기 

부모의 교육과 상담 로그램의 계획을 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업모와 취업모는 

양육스트 스 수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이러한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련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을 한 심

리  지원 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부모기로의 환을 앞둔 임

산부 는 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에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

에 해 정  가치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은 양육스트 스를 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실제 인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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